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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각손실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만성질환 중 하나로1) 개인

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각손실로 인

하여 소리의 근원을 비롯한 언어의 이해, 방향성 확인 등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2)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고

립,3) 우울,4) 몸의 균형,5) 심혈관 질환,6) 당뇨,7) 치매8) 등의 문제

와 연관될 수 있다. 청각손실이 있음에도 중재를 받지 않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 동료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보청기는 대표적인 청력 재활도구 중 하나로 난청인의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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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Auditory training involves active listening to auditory stimuli, 
and it has garnered attention in recent years because it enhances speech-in-noise recognition 
and the satisfaction of hearing ai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a closed-set auditory training protocol for adult hearing aid users. We also evaluated the reten-
tion effect of training at a 1-month follow-up test after the completion of training.
Subjects and Method   Twenty-two hearing-impaired listeners who have used bilateral hear-
ing aids for more than two months participated in this study. Out of 22 participants, 12 partici-
pants (training group, TG) received an 8-week auditory training while 10 participants did not 
receive any training (non-training group, NTG). For training, three types of closed-set training 
materials (environmental sounds, words, and sentences) were used. The training was conducted 
eight times over eight weeks (one session per week, about one hour per session). The difficulty 
level was adjusted by controlling the number of closed-set choices and the signal-to-noise ra-
tios.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training, open-set speech recognition abilities and subjective 
hearing aid satisfaction were evaluated.
Results   All the open-set speech recognition performances of the TG were enhanced after the 
closed-set auditory training, while the performance of the NTG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The auditory training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TG individuals’ subjective satisfaction of 
hearing aids. The improvement from training was maintained over one month after the comple-
tion of the auditory training.
Conclusion   The closed-set auditory training protocol might lead to enhanced speech under-
standing as well as more satisfaction with hearing aids for adult hearing ai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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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하여 소리를 증폭하여 주는 기기이다. 최근 다양한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보청기 착용 후 조용한 상황에서의 가청도

(audibility)와 소리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다양한 일상 소음하 

어음인지능력은 사용자들이 만족할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성

공적으로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말초청각신경이 아닌 중

추청각처리 및 인지 시스템에서 음향신호를 코딩하고 통합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보청기를 통한 소리 증폭이 난청과 노화로 

인한 중추청각처리 능력 저하를 만족스럽게 보상하지 못하여 

다양한 소음 환경에서 의사소통 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10)

보청기만으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한 보청기 

사용자에게 청능훈련을 시행할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하

고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다.11,12) 청능훈련은 

청각자극에 반응하는 뇌 가소성(brain plasticity)을 기반으로 

그 원리를 설명한다. 청각 자극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청능

훈련을 시행할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청각자극이 새로운 

신경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뇌가 학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뇌 

가소성을 꾀할 수 있다.13) 인간 혹은 동물을 대상으로 집중적

인 듣기 훈련 후 한 행동청각반응 및 청성유발전위 반응을 측

정한 결과, 중추청각시스템에 뇌 가소성이 발생하였음을 밝

혔다.10,14,15) 청능훈련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청능훈련으

로 개선된 어음인지능력이 훈련 종료 약 2개월 후,16) 4개월 

후,17) 6개월 후18)까지도 유지되어 청능훈련의 효과가 장기적으

로 유지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청능훈련의 효과를 밝힌 다양한 연구에서 훈련 자극음의 

종류, 총 훈련 기간, 주당 훈련 횟수, 훈련 절차, 훈련 효과의 

정량화 방법 등이 서로 달랐다.19) 청능훈련 효과를 밝힌 대

부분의 연구에서 난청인을 대상으로 보기가 없는 조건에서

(open-set) 무의미음절 혹은 일이음절 단어 등을 듣고 반복

하여 따라말하는 훈련을 주로 시행하였다.19) 이러한 연구 디

자인은 특정 자극음에 대한 훈련 효과를 밝히는데 유리한 장

점이 있으나 30~50분 가량 동일한 훈련을 반복하게 되어 지

루함,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수 있다.20) 특히 어음인지도가 낮

은 대상자의 경우 보기가 없는 조건에서 음소를 변별하거나 

소음하에서 어음을 인지하는 것이 좌절감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청기 착용 성인을 대상으로 세 가

지 종류의 자극음(환경음, 단어, 문장)을 활용하여 보기가 있

는(closed-set) 청능훈련 프로토콜을 시행하였다. 훈련의 효

과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보기없는 조건(open-set)에서 객관

적 어음인지도(조용한 상황속 단어인지도, 소음하 단어인지

도 및 문장인지도)를 측정하고 주관적 보청기 만족도의 변화

를 확인하였다. 청능훈련군과 비훈련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 

외에 훈련군의 경우 훈련 종료 1개월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여 

훈련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  상

최소 2개월 이상 양이에 보청기를 사용 중인 난청 성인 22명

(남: 6명, 여: 16명)이 연구 대상자로 참여하였다. 22명 중 12명

은 청능훈련군(training group, TG)으로 참여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청능훈련을 받지 않는 비훈련군(non-training group, 

NTG)으로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는 난청 외에 다른 

이과적 병력이 없었으며, 전기음향학적 보정을 시행한 GSI-

PELLO(Grason-Stadler Inc., Eden Prairie, MN, USA)와 DD- 

45(RadioEar Corporation, New Eagle, PA, USA) 헤드폰을 

사용하여 방음실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다. Table 1은 

TG, NTG 대상자의 평균 나이, 보청기 착용 전후 500, 1000, 

2000 Hz 주파수의 양이 평균순음역치(pure tone threshold 

average, PTA), 보청기 착용 후 일상대화음레벨[65 dB sound 

pressure level(SPL)]에서 음장 평가로 측정한 양이 단어인지

도(word recognition score, WRS), 평균 보청기 사용 시간을 

보여준다. 독립표본 t 검정 분석 결과 TG와 NTG 대상자 간 

나이, 보청기 착용 전후 측정한 주파수별 청력과 PTA, 보청기 

착용 후 측정한 단어인지도, 하루 보청기 착용 시간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p＞0.05).
훈련을 시작하기 전 보청기 성능분석 장비(Affinity 2.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G and NTG

TG NTG

Age 72.17 years of age (SD: 8.93) 73.30 years of age (SD: 9.15)

Unaided PTA Left ear: 57.22 dB HL (SD: 13.66) Left ear: 53.50 dB HL (SD: 7.31)

Right ear: 53.61 dB HL (SD: 11.89) Right ear: 57.33 dB HL (SD: 12.67)

Aided PTA Left ear: 35.67 dB HL (SD: 5.65) Left ear: 32.82 dB HL (SD: 6.54)

Right ear: 35.68 dB HL (SD: 4.52) Right ear: 34.80 dB HL (SD: 10.30)

Aided WRS at conversational speech level (65 dB SPL) Left ear: 60.83% (SD: 15.87) Left ear: 60.80% (SD: 13.96)

Right ear: 56.75% (SD: 14.91) Right ear: 61.90% (SD: 17.21)

Daily use of hearing aids 9.25 hours (SD: 2.56) 9.60 hours (SD: 2.37)

TG: training group, NTG: non-training group, PTA: pure tone threshold average, WRS: word recognit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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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oustics, Middelfart, Denmark)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보청기 적합 상태를 확인하였고 매번 훈련을 시작하기 전 보

청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 대상자

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

공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동의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HUGSAUD439175).

청능훈련 도구 및 절차 

청능훈련은 주 1회 8주간(총 8회) 실시하였으며, 각 회당 청

능훈련 40분, 상담 20분으로 구성하였다. 환경음,21) 단어,22) 문

장23)을 훈련 자극음으로 사용하였고 대상자는 들은 음원을 

보기 안에서 고르는(closed-set) 청능훈련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음 중 Ahn과 Lee21)의 환경음은 청능

훈련을 목적으로 개발 및 검증한 것으로 80% 이상의 인지도

를 보이는 친숙한 환경음(교통수단, 신체, 동물, 악기에 관련

된 소리와 실내외 환경음 등) 총 44개의 음원을 포함한다. 대

상자가 각 환경음 음원을 듣고 5개의 보기 중 들은 소리에 해

당하는 그림을 고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Ryu 등22)의 단

어는 초성 혹은 종성 자음이 서로 다른 일음절 단어 총 300

개를 포함하며, 4개의 보기를 이용하여 특정 자음의 인지를 

목표로 훈련을 기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Lee 등23)

의 문장은 청능훈련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50개(주어 10

개, 형용사 10개, 목적어 10개, 수사 10개, 동사 10개)의 보기 

단어 중 5개의 병렬식 단어 조합으로 문장이 이루어진다. 모

든 문장의 길이가 같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105개의 조합

이 가능하므로 반복된 훈련을 시행해도 문장 자체를 외워서 

대답할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매 훈련 회기마다 세 가지 자극음(환경음, 단어, 문장 자극

음)을 모두 사용하였고 세 가지 자극음의 제시 순서는 무작위

로 변경하였다. 청능훈련의 난이도가 너무 쉬울 경우 대상자

가 훈련을 지루해 할 수 있고 훈련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경우 대상자가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훈

련 시 대상자가 50~80%의 정반응을 보일 수 있는 난이도를 

유지하고자 보기의 개수, 듣기 조건[조용한 상황→9→6→3 

→0 dB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 등을 조

절하였다. 훈련 시 대상자가 정반응을 보이지 못한 경우 피드

백으로 최대 3회까지 자극음을 들려주었다. 

모든 자극음과 어음스펙트럼잡음23)의 실효값(root mean 

square)이 일정하도록 조절 후(Adobe Audition CC 2015, 

Adobe System Inc, San Jose, CA, USA) 조용한 상황 및 

0, 3, 6, 9 dB SNR에서 자극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음원을 

제작하였다. 훈련용 자극음은 대상자로부터 1미터 떨어진 스

피커(PISnet SoundBox, SAMJI-IT, Seoul, Korea)와 컴퓨

터(I5 9400F, ASSACOM, Seoul, Korea)를 통해 약 70 dB 

SPL에서 제시하였다. 청능훈련은 소음측정기(TES-1350A 

sound level meter, TES Electrical Electronic Corp, Taipei, 

Taiwan)를 사용하여 소음 레벨이 40 dBA 이하의 방에서 시

행하였다.

청능훈련 효과 평가

청능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TG, NTG 대상자 모두 

보청기 착용 후 동일한 시기에 총 3회의 평가를 시행하였다. 

훈련에 참여했던 TG 대상자에게는 청능훈련 시작 전인 0주

(pre-training), 훈련이 끝난 8주(post-training), 청능훈련이 

끝난 한 달 후인 12주(1-month follow-up)에 재평가를 받았

다. 훈련을 종료한지 1개월 후 재평가(1-month follow-up)를 

시행한 이유는 훈련 종료 1개월 후에 훈련 후 개선된 인지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지를(retention effect) 확인

하기 위함이었다. NTG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상자이

므로 동일한 평가시기(0, 8, 12주)에 재평가만을 시행하였다.

훈련 후 보기없이 측정한(open-set) 어음인지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음청각검사24)의 녹음된 어음을 이용하

여 조용한 상황에서의 단어인지도(WRS), 소음하 WRS, 소음

하 문장인지도(sentence recognition score, SRS)를 측정하였

다. 소음하 단어인지도 및 문장인지도 측정을 위해 목표 어음

과 다화자 배경소음25)이 6 dB SNR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제

작하였다(Adobe Audition CC 2015, Adobe System Inc). 평

가용 음원은 청력검사기(GSI-PELLO, Grason-Stadler Inc., 

Eden Prairie, MI, USA), 컴퓨터(I5 9400F, ASSACOM), 음

장검사용 스피커(JBL Control 1 Pro, JBL professional, Los 

Angels, CA, USA)를 통해 65 dB SPL에서 제시하였다.

위의 객관적 평가 외에 청능훈련 전후 보청기 만족도의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 Korean version of International Out-

come Inventory for Hearing Aids(K-IOI-HA)26) 설문을 시

행하였다. K-IOI-HA는 자가 보고형 보청기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 설문 도구이며, 총 7개의 문항(하루 평균 사용시간, 도

움의 정도, 사용 후 개선 정도, 보청기 사용의 가치, 보청기 사

용 후 불편 정도,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상황, 삶의 질 개선

정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개념 타당도를 만족한다. 7개 

문항당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의 대답이 가능하여 최대 35점

의 점수가 가능하다. 

데이터 분석 

수집된 결과는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 25.0 

(SPSS 25.0 version;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반복측정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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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시행하여, 그룹간 변수(TG vs. 

NTG), 그룹 내 변수인 평가시기(0, 8, 12주)에 따라 조용한 상

황에서의 WRS, 소음하 WRS, 소음하 SRS가 유의하게 달랐

는지, 두 변수 간 상호작용(interaction)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Mauchly의 구형성 가정이 위배된 경우 Greenhouse-geisser 

수정된 F값과 자유도를 보고하였다. Wilcoxon 부호순위 비

모수 검정을 통해 두 그룹(TG, NTG) 간 K-IOI-HA 보청기 만

족도 설문 결과를 비교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 혹은 Spear-

man 비모수 상관분석을 통하여 객관적 어음인지도 향상 간 

상관성, 객관적 결과와 주관적 설문 결과간 상관성 등을 확인

하였다. 모든 분석은 p＜0.05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
고, 유의한 주효과로 다중비교가 필요한 경우 1종 오류의 증

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하였다. 

결      과

평가시기에 따른 평균 어음인지도 

보기가 있는 청능훈련 프로토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 동일한 평가시기(0, 8, 12주)에 보기를 제시하지 

않고(open-set) 조용한 상황 속 WRS, 소음하 WRS, 소음하 

SRS를 측정하였다. 평가시기에 따른 두 그룹의 평균 어음인

지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먼저 TG 대상자의 인지도를 살

펴보면(Fig. 1A), 훈련 전(0주), 훈련 후(8주), 훈련 종료 1개월 

후(12주)의 평가시기 순서대로 조용한 상황 속 WRS는 평균 

58.79%(표준편차: 13.77), 72.33%(표준편차: 12.67), 72.71% 

(표준편차: 13.15)이었고, 소음하 평균 WRS는 위의 평가시기 

순서대로 52.75%(표준편차: 17.85), 68.79%(표준편차: 20.07), 

70.42%(표준편차: 18.87), 마지막으로 소음하 평균 SRS는 위

의 평가시기 순서대로 65.75%(표준편차: 24.08), 77.58%(표준

편차: 26.37), 78.71%(표준편차: 26.91)이었다. NTG 대상자의 

인지도를 살펴보면(Fig. 1B), 0, 8, 12주의 순서대로 조용한 상

황에서의 WRS는 평균 61.35%(표준편차: 13.08), 63.95%(표

준편차: 13.03), 65.25%(표준편차: 12.50)이었고, 평균 소음하 

WRS는 55.10%(표준편차: 16.69), 59.80%(표준편차: 15.55), 

60.15%(표준편차: 15.30), 평균 소음하 SRS는 68.60%(표준편

차: 14.79), 71.45.%(표준편차: 15.70), 71.65%(표준편차: 15.96)

이었다.

평가시기(0, 8, 12주)와 그룹(TG, NTG)에 따른 주효과, 평

가시기와 그룹 간 이원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된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평가시기에 따른 주효과는 

모든 결과에서 유의하였다[조용한 상황 WRS: F(1.15, 22.99) 

=59.32; 소음하 WRS: F(1.33, 26.61)=53.78, 소음하 SRS: F 

(1.25, 25.00)=23.02]. 그룹에 따른 주효과는 모든 결과에서 유

의미하지 않았다[조용한 상황 WRS: F(1, 20)=0.65; 소음하 

WRS: F(1, 20)=0.58; 소음하 SRS: F(1, 20)=0.14]. 평가시기

와 그룹 간 이원상호작용은 모든 평가결과에서 유의하였다[조

용한 상황 WRS: F(1.15, 22.99)=22.56; 소음하 WRS: F(1.33, 

26.61)=16.38; 소음하 SRS: F(1.25, 25.00)=8.73]. 즉 평가시기

에 따른 인지도 변화 패턴이 두 그룹간 달랐음을 의미한다.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므로 TG와 NTG 대상군 각각

의 결과에서 평가시기에 따른 주효과와 Bonferroni 수정된 

다중비교 결과를 확인하였다. TG 대상자의 경우 청능훈련 전

(0주) 보다 청능훈련 후(8주) 모든 인지도가 유의하게 향상하

였고, 청능훈련 후(8주) 보다 훈련 종료 1개월 후(12주) 인지도

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조용한 상황 WRS: F(1.07, 11.73) 

=53.41; 소음하 WRS: F(1.19, 13.14)=20.28; 소음하 SRS: F 

(1.19, 13.14)=20.28]. NTG의 경우 모든 결과에서 평가시기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Fig. 1. Mean aided speech recognition scores obtained from three test periods (0, 8, 12 weeks) in TG (A) and NTG (B) (error bar: standard 
deviations). TG: training group, NTG: non-training group, WRS: word recognition score,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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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에 따른 개인별 어음인지도 

청능훈련 효과를 확인할 때는 훈련 후 평균 인지도가 증가

하였는지를 보는 것 외에 훈련에 참여한 대상자 개개인의 인

지도가 모두 향상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훈련에 참여한 TG 대상자 12명의 인지도 향상 정도를 Fig. 2

에 제시하였다. 인지도 향상 정도는 훈련 후(8주) 측정한 인지

도에서 훈련 전(0주) 측정한 인지도를 빼 계산하였다. 

먼저 조용한 상황에서 측정한 WRS는 평균 13.54% 향상하

였고(Fig. 2A), 소음하 WRS는 16.04%(Fig. 2B), 소음하 SRS

는 12.7% 증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2명 대상자 모두 

훈련 전보다 훈련 후 조용한 상황의 WRS와 소음하 WRS가 

향상하였고, S11을 제외한 11명 대상자 모두 훈련 후 소음하 

SRS가 증가하였다. 이 중 S7 대상자의 경우 조용한 상황의 

WRS가 27%, 소음하 WRS가 31.5%, 소음하 SRS가 22.5% 

향상하여 모든 조건에서 인지도 향상 정도가 비교적 컸던 대

상자 중 하나였다. 각 조건에서 측정한 개인별 인지도 향상 정

도 간 상관성이 있는지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

의한 상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p＞0.05). 즉, 조용한 상황에
서 인지도가 많이 향상하였다고 소음상황에서의 인지도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평가시기에 따른 주관적 보청기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0주와 8주에 K-IOI-HA26) 설문을 실시하여 

훈련 전후 주관적 보청기 만족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TG 

대상자의 경우, 훈련 전(0주)에 측정한 평균 K-IOI-HA 점수

는 26.4점(표준편차: 1.7), 훈련 후(8주)에 측정한 평균 K-IOI-

HA 점수는 29.5점(표준편차: 1.9)으로 3.1점 가량 증가하였다. 

NTG 대상자의 경우 0주와 8주에 측정한 점수가 각각 27.4점

(표준편차: 1.9), 27.7점(표준편차: 2.3)이었다. Wilcoxon 부호

순위 비모수 검정 결과 TG 대상자는 훈련 전(0주)에 비해 훈

련 후(8주) K-IOI-HA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였으나(Z=-3.1), 

NTG 대상자의 0주와 8주 K-IOI-HA 점수는 유의하게 다르

지 않았다(Z=-1.3). 

청능훈련 후 TG 대상자 개개인의 K-IOI-HA 변화를 확인

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TG 대상

자 12명 모두 K-IOI-HA 점수가 최소 2점부터(S2, S5, S11) 최

대 5점(S8) 증가하였다. 주관적 보청기 만족도 변화 정도와 객

관적 인지도 변화 정도 간 상관성이 있는지 spearman 상관분

석을 시행한 결과 TG 대상자의 K-IOI-HA 변화와 WRS, SRS 

인지도 향상 정도 간 유의한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p＞0.05). 이는 훈련 후 객관적 어음인지도 결과가 향상하였
을지라도 실제로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보청기 만족도

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2. Individual improvements of training group in speech recog-
nition scores (error bar: standard deviations). S: subject, WRS: word 
recognition score, SRS: sentence recognitio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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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보기 없이(open-set) 어음인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보기

가 있는(closed-set) 어음인지능력의 평가가 필요하듯이,27) 보

기가 없는 청능훈련(open-set auditory training)이 어려운 경

우 보기가 있는 청능훈련(closed-set auditory training)이 효

과적일 수 있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청능훈련의 긍정적인 효

과를 밝혔으며, 각 연구마다 훈련에 참여한 대상군, 훈련 자극

음 종류, 훈련 빈도, 회차별 훈련 시간 및 기간, 훈련 절차 및 

훈련의 평가 방법 등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청능

훈련 후 어음인지도가 향상하였다.11,12,16-20,28-30) 본 연구에서는 

양이 보청기 착용 성인을 대상으로 보기가 있는 청능훈련 프

로토콜을 이용하여 8주간 훈련을 시행하였다. 훈련의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훈련군과 비훈련군을 대상으로 보기를 제시

하지 않고(open-set) 단어인지도와 문장인지도를 측정하였고 

더불어 주관적 보청기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어음의 종류나 듣기 조건에 상관없이 청능훈련

에 참여한 TG군만 인지도가 향상하여(약 13~16%) 보기가 있

는 훈련 프로토콜만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없이 

측정한 객관적 어음인지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인지도가 향상한 것뿐 아니라 TG 대상자 

대부분이 훈련으로 객관적 어음인지도와 보청기 만족도가 증

가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Lee 등17)은 보청기 착용 아동

에게 문장을 제시하고 문장 내 단어를 그림 보기를 통해 맞

추는 청능훈련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보기를 이용한 

청능훈련이 유의하게 어음인지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훈련 

종료 4개월 후까지 훈련으로 인해 개선된 인지도가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훈련 후 향상된 인지도가 훈련이 종료된 1개

월 후에도 유의하게 저하되지 않고 유지됨(retention)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훈련효과의 유지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인공와우 착용 성인에게 보기가 있는 조건에

서 숫자를 이용하여 훈련을 시행한 결과 훈련 후 소음하 어음

인지가 증가하였고 훈련 종료 1개월후까지 훈련의 효과는 유

지되었다.29) 43명의 보청기 착용 성인을 대상으로 재택 청능훈

련(at-home auditory training)을 시행한 결과 훈련 종료 후 

8개월까지 훈련 효과가 유지되었음을 밝혔다.30) 이와 같이 훈

련 종료 후 훈련 효과가 유지되었던 것은 청능훈련으로 인하

여 습득한 새로운 기술을 장기기억으로 효과적으로 잘 저장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으로 인한 기억은 뉴런의 시냅스 

가소성과 관련이 있으며 뇌 이미지 연구와 전기생리 연구에

서 청능훈련으로 인해 중추청각시스템의 가소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14)

본 연구에 참여했던 TG 훈련 대상자 12명 중 S4, S5, S7, 

S12는 80대 보청기 착용 노인이었다. Fig. 2에 제시한 개개인

별 인지도 향상 정도를 살펴보면 80대 보청기 사용자였던 S4, 

S5, S7, S12 모두 소음하 WRS가 13%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85세 대상자였던 S7은 훈련 전보다 훈련 후 조용한 상황속 

WRS는 27%, 소음하 WRS와 SRS가 32%, 23% 가량 증가하

여 가장 많은 향상을 보인 대상자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

해 청능훈련을 통해서 보청기 착용 노인의 소음하 어음인지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능훈련을 통한 어음인지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 우을 정도의 변화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

이며, 훈련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대상자를 고

려하여 재택 청능훈련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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